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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, 2017년 중앙교섭 의견접근
금속산업최저임금 7600원, 노사동수 일터괴롭힘 조사위 구성 등 의견접근안 확정

노조와 금속산업사

용자협의회(아래 사용

자협의회)가 7월18일 

11차 중앙교섭에서 금

속산업최저임금 7천

600원 등 의견접근안

을 확정했다.

본 교섭에서 노조의 

1차 수정 요구안 제시 

후 곧바로 축소교섭을 

진행한 노조와 사용자

협의회는 이날 21시30분 무렵 축소

교섭을 마치고 본 교섭을 속개했다.

본 교섭에서 김상구 위원장과 박

근형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는 의견

접근한 내용을 확인한 뒤 21시35분 

쯤 의견접근안에 서명했다.

의견접근안에 따르면 금속 노사는 

2018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통상시

급 7천600원과 월 통상임금 171만7

천6백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적용

하기로 했다. 2017년 금속산업최저

임금보다 15.15% 오른 금액이다.

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해서

는 ▲노동자가 일터괴롭힘이라 주장

하면 즉시 노사 동수 조사위원회를 

구성해 진상조사, 일터괴롭힘 여부 

인정,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

내에 완료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

할 수 있다 ▲회사는 조사위원회가 

일터괴롭힘을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

회의 시정 권고를 따라야 하며, 행

위자에 대한 징계, 배치전환 등을 

통해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

조치해야 한다 등에 의견을 모았다.

산별교섭 법제화 요구안과 관련해

서는 “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

교섭 안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요

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

다”고 합의했다. 금속산업 노사는 

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9월 

말까지 노사공동선언에 최종 합의하

기로 했다.

김상구 위원장은 “노사 모두 4개

월 동안 중앙교섭을 하느라 고생했

다.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, 합의를 

잘 지켜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

동반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

바란다”며 “2017년 중앙교섭이 마

무리된 만큼 지부집단

교섭도 빨리 마무리할 

수 있길 바란다”고 

인사했다.

박근형 사용자협의

회 교섭대표는 “의견 

접근할 수 있도록 어

려운 결정해주신 김상

구 위원장 이하 지부

장들께 감사드린다”

며 “전근대적인 일터

괴롭힘은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

다.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

회사가 노력하겠다”고 화답했다.

노조와사용자협의회는 의견접근안

에 양측 교섭대표가 서명한 뒤, 양

측 교섭위원 전원이 악수를 나누며 

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.

노조는 논평을 내어 "산별최저임

금 7천600원에 노사합의했다"며 "제

조업 노사가 합심해 최저임금 1만원 

시대를 선도하게 됐다"고 평가했다.

노조는 일터괴롭힘 금지 협약과 

관련해 "직장 내에서 누구나 존엄성

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

조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급히 시

정할 안전장치를 규율화 한 것"이라

며 "한국에서 최초로 노사가 합의한 

협약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"

이라고 덧붙였다.


